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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입 알레르겐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뿐만 아니라 질환 발생의 예측 

및 예후와도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 결과 흡입 알레르겐

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에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은 연령, 주변환경, 기후, 

생활패턴, 알레르겐의 항원성 등 여러 요인의 복합 작용에 의

해 나타나므로, 알레르겐의 감작은 환자가 처한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국내 연구진들은 알레르겐의 감작률을 분석 

보고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 이후 지역별, 연령별 흡입 알

레르겐에 대한 감작률을 조사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흥미롭게도 부산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수목 꽃가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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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skin prick tests conducted on respiratory 
allergy patients in the Busan area for a 40-year period and estimated future changes in inhaled 
allergens.
Subjects and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patients who under-
went skin prick tests for respiratory allergies at two hospitals. We analyzed 5942 test results 
out of the total tests of 6174 recorded from 1982 to 2021. 
Results   For over 40 years, the main inhalant allergens in the Busan area, including house 
dust mites (HDM), pollen, have been found to be similar to those in other regions. The sensiti-
zation rate of HDM was very high, around 50%-60%, in the early 1990s and the early 2010s, 
and it showed a gradual increase over time. The sensitization rate of pollen were high at 10-
year cycles. The sensitization rate of tree pollens showed a decreasing trend after reaching its 
peak in the late 1980s, bu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the 2010s, with a sharp rise (over 
25%) observed in 2019-2020. The sensitivity to weed and grass pollens was relatively high in 
the late 1990s and late 2000s, and exhibited a declining trend since. Among the animal aller-
gens, the sensitization rate of cat allergen was the highest (45%).
Conclusion   We identified high rates of sensitization to house dust mites and tree pollens, 
and age-related changes over time. With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pet ownership,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monitor sensitization changes. Additionally, due to climate change, 
continuous monitoring of allergen sensitization rates to pollens and molds is cal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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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양성률이 월등히 높으며,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지역별 

기후와 환경 변화가 알레르겐의 농도와 분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추적 기간이 짧

고, 또는 소아나 성인에 한정하여 분석하거나, 특정 시점 간

의 결과 비교만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부

산지역에서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40여년간 진

행되어 온 흡입 알레르겐에 대한 피부 반응 검사 양성률을 

분석하고 이를 연도별, 연령별로 분석하여 그 장기적인 변화

를 알아보고, 향후 흡입형 알레르겐 감작률의 변화 방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1976년부터 2021년까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으로 피부단

자검사를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진행하

였다. 1976년부터 2013년까지의 메리놀병원 검사 기록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검사 기록

으로 총 6174예의 결과지를 분석하였다. 이 중 1976년부터 

1981년까지의 검사 기록은 알레르겐의 팽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검사 시행 년도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232예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1982년부터 2013

년까지 메리놀병원 4270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고신대 

복음병원 1672예, 총 5942예의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결과

를 분석하였다(Fig. 1). 

연구 방법

피부단자검사는 주요 흡입 알레르겐을 포함하여 50여종 

이상의 항원에 대해 환자의 등에 검사가 이뤄졌으며, 음성 대

조액으로는 생리식염수를, 양성 대조액으로 히스타민을 사

용하였으며, 히스타민에 대한 알레르겐의 평균 팽진비(aller-

gen/histamine ratio)가 1 이상인 경우, 즉 3+ 이상인 경우를 

감작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1982년부터 1988년 2월까지 검사

에서는 히스타민에 대한 팽진이 측정되지 않아 히스타민에 

대한 알레르겐 평균 팽진비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알레르겐의 

팽진의 크기가 3 mm 이상인 경우를 감작된 것으로 정의하였

다. 연령에 따른 알레르겐 감작률의 차이를 보기 위해 연구대

상을 연령에 따로 20세 미만(소아 청소년층), 20-39세(청년

층), 40-59세(중년층), 60세 이상(노년층) 그룹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이 연구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되었다(IRB No. 2019-04-028). 

통계 분석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평균±표준오차 또는 빈도수로 표시

하였으며, 중요 흡입 알레르겐에 대해 전체 감작률과 각 그룹

간의 감작률 변화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알레르겐 감작률 변

화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희귀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p값이 0.05보다 작은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총 5942예의 검사결과가 분석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32.6±

18.3세였고, 남자가 3026명(50.9%)이었으며, 남녀비는 차이

가 없었다. 연도별 평균 198예(91-451)가 분석되었으며 년도

별 분석된 평균 연령과 남녀비는 Table 1과 같다. 연령에 있어 

전반적으로 소아 청소년층(30.5%)과 청년층(36.1%)의 검사 

비율이 높았으며 노년층의 비중은 9.3%로 낮았다. 하지만 

1999년 이후부터 노년층의 비율이 10% (8.3%-31.5%) 이상

으로 증가되었다(Table 1 and Fig. 2). 

주요 흡입 항원에 대한 감작률

부산 지역에서의 주요 흡입 항원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

로 집먼지 진드기 항원, 꽃가루 항원, 동물 털 항원이었다. 집
Total data (n=6174)

• Maryknoll General H. (1976-2013)

• Kosin University H. (2010-2021)

Included data (n=5942)

• Maryknoll General H. (1983-2012, n=4270)

• Kosin University H. (2011-2021, n=1672)

Excluded (n=232)

► 1976-1981, 2013 (n=206)

► Unknown years (n=26)

► 2007-2009 data missing

Fig. 1. Data collection and exclusion.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5942)

Variables Value

Age (year) 32.6±18.3
＜20 years
20-39 years
40-59 years
≥60 years

1812 (30.5)

2145 (36.1)

1433 (24.1)

552 (9.3)
Sex, male 3026 (50.9)

Values are presented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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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진드기의 경우, 미국 집먼지 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에 대한 감작률이 평균 43.4% (19.8%-61.5%), 유럽 

집먼지 진드기(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에 대한 감

작률이 42.9% (24.2%-60.9%)였으며, 미국 집먼지 진드기와 

유럽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률이 유사한 추세로 변화되

는 경향을 보였지만, 2016년 이후로 유럽 집먼지 진드기보다

는 미국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률이 우세하였다(Fig. 3A).

집먼지 진드기의 연도별 변화를 보았을 때, 1999년대 초와 

2010년 초반에 감작률이 50%-60%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미

국 집먼지 진드기와 유럽 집먼지 진드기에 감작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였다(각각 p＜0.001), 연령별 차이를 보면 20
세 미만에서 미국 집먼지 진드기와 유럽 집먼지 진드기의 감

작률이 가장 높으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작률이 감소하

였다. 연령에 따른 전반적인 년도별 증감의 차이는 뚜렷하게 

않았지만, 20-40세 그룹에서 미국 집먼지 진드기와 유럽 집

먼지 진드기 모두 감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05년 

이후에는 소아 청소년층 그룹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감작률

을 보였다(Fig. 3B). 

바퀴에 대한 감작률은 1.4%-26.3%의 감작률을 보였고, 특

히 1998년부터 2005년까지 10%-20%로 절정을 이룬 후 감소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이후의 감작률은 3% 이

하로 감소하였다(Fig. 3A). 

꽃가루에 대한 감작률을 분석하였을 때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후반 등 10년 주기

로 높은 감작률을 보였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

에는 상대적으로 잡초 화분에 대한 감작률이 높았으며, 수목 

화분에 대한 감작률은 1980년대 후반 절정을 보인 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대 이후 감작률이 꾸준하게 증가

하였고, 2019-2020년 들어 감작률의 급격한 증가(25% 이상)

를 나타내었다(p=0.027). 목초 화분에 대한 감작률은 1980년
대 후반 절정을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p=0.037) (Fig. 4A). 
수목 화분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주요 수목 화분으로 알려진 오리나무(alder), 자작나무(birch), 

개암나무(hazel), 너도밤나무(beech), 참나무(oak)화분에 대

한 감작률이 높았고 너도 밤나무 화분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0.001). 다만, 
2021년 참나무 화분에 대한 감작률은 3.3%로 매우 감소하였

다(Fig. 4B). 

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잡초 화분에 대한 피부 단자 검

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돼지풀과 쑥 화분에 대한 감작률이 

높았다. 특이 1990년대 말 이들의 감작률이 16%-18%로 정점

Fig. 2. Age distribution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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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었고 이후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쑥 화분은 이후에

도 8%-12%의 감작률을 유지하였다. 돼지풀 화분에 대한 감

작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최저를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2021년 감작률은 10% 였

다.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화분에 대한 피부 단자 검

사는 2016년 이후로 진행되었으며, 쑥 화분과 함께 주요 항원

으로 2019년 10.5%의 감작률을 보인 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Fig. 4C).

목초 화분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을때 1980년대 후반에는 

귀리(oat grass), 큰조아재비(timothy grass) 화분에 대한 감

작률이 높다가, 이후 감소한 후 1990년대 후반 오리새풀(or-

charg), 우산잔디(bermuda grass), 겨이삭(bent grass), 호밀

Fig. 4. Changes to sensitization rates to pollen mix (A), tree pollens (B), weed pollens (C), and grass pollens (D) by years from 1982 to 
2021.

A

C D

B

Fig. 3. Changes to sensitization rates to house dust mites (Dermatophagoides farina and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and cock-
roach by years from 1982 to 2021.

A B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 2024;67(4):214-21

218

(rye grass) 등 다른 목초 화분과 함께 감작률이 정점(8%-

12%)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우산 잔

디에 대한 감작은 이후 2004년까지도 높게 유지되다가 감소

하였으며, 큰조아재비에 대한 감작률은 이후에도 5% 정도 꾸

준하게 유지되었으며, 2010년대 말 다른 목초 화분과 함께 감

작률이 다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4D).

동물 항원의 경우 고양이, 개를 비롯하여 2010년 이전까지 

토끼, 소, 염소, 말, 깃털 등 다양한 항원에 대한 감작률이 조

사되었다. 고양이에 대한 감작률이 1090년대 초에는 47.6%까

지 확인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 후반, 2010년 대 후반 35.94%, 

30.7%로 정점을 보이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2010년 이전에는 개 뿐만 아니라 염소, 깃털, 토끼에 대한 감

작도 높았으나. 이후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들의 추세를 확

인하지 못했다(Fig. 5A).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다양한 곰팡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붉은 곰팡이(Fusarium), 붉은떡 곰

팡이(Neurospora), 클라도스포륨(Cladosporium herbarum)

의 감작률은 다른 곰팡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중요 항원으로 알려진 

Aspergilus fumigatus, Penicillium nonatum, Mucor muce-

do, Alternaria tenius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2010년

대 이후로 클라도스포륨과 함께 이들 항원에 대한 검사가 이

루어졌지만, 감작률은 4%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Fig. 5B).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섬유 항원(fiber)에 대한 감

작률이 평가되었다. 특히 목면(kapok)의 감작률이 1998년도

에 높은 양성률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여전히 15% 정도의 감

작률을 보였으나 2007년 이후로 검사가 중단되었다(Fig. 6).

고      찰

본 연구는 지난 40여년간 시행된 알레르기 피부 단자 검사

의 변화 양상과 함께 부산 경남지역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들

의 흡입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률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 장기

간의 감작 변화 양상을 연도별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

Fig. 5. Changes to sensitization rates to animals (A) and molds (B) by years from 1982 to 2021.

A B

Fig. 6. Changes to sensitization rates to fibers by years from 1982 t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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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알레르기 질환은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적 문제이고 우리

나라에서 또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이 

있으며, 이들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

해야 하는 비용은 연구에 따라 다르나, 2016년에 발표된 Lee 

등3)의 연구에 의하면 매년 약 2조 2124억 원으로 산출되었는

데, 알레르기 비염이 1조 2960억 원(58.6%), 천식이 7336억 원

(33.2%),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1827억 원(8.3%) 순으로 우

리나라 총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0.15%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하였다. 여기에 한의병원 이용, 

민간요법 등의 대체의학에 지출되는 비용까지 더하면 우리나

라의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10조 

원을 상회한다고 보고하였다. 알레르기 비염 평생 유병률은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의 평생 유병률에 비해 월등히 높고, 

20대에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듯이 사회 경제

학적인 발전에 따라 알레르기가 중요한 질환의 하나로 인식

이 되는 추세이고, 앞으로 알레르기 질환은 더 늘어날 것으

로 추정된다.4) 흡입 알레르겐은 알레르기 비염 및 천식의 주

요 원인으로 증상뿐만 아니라 질환 발생의 예측 및 예후와도 

연관되므로,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률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산 지역에서는 40여년 전부터 피부 단자 검

사를 진행해왔고, 본 연구에서는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률 변

화뿐만 아니라 피부 단자 검사에 시행된 항원의 변화까지 보

여준다. 게다가 피부 단자 검사를 시행한 연령대를 분석하였

을 때, 2000년대부터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검사 비율이 높

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의 인지 및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검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40여년간 부산 지역에서의 주요 흡입 항원

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 털 

항원이었다.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률은 강원지역에서 상

대적으로 낮고, 충북과 부산지역에서 감작률이 다소 높음이 

보고된 바 있다.5) 본 연구에서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률

은 1999년대 초와 2010년 초반에 감작률이 50%-60% 정도로 

매우 높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률이 소아에서 가장 높았고, 성

인에서의 집먼지 진드기의 감작률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20세 미만

의 소아, 청소년층에서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20-39세의 청년층에서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률이 증가하여 소아 청소년층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향후 성인에서의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 항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연구는 드물다. 한

국 수의학자의 동물 항원에 대한 감작 연구에서는 수의학자 

군에서 명확히 유병률이 높지는 않으나, 동물 상피나 깃털에 

대한 감작률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 한 바 있다.6) 이는 특

정 직업군의 특정 시간대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

로서의 한계가 있다. 2011년 군부대 병사들을 상대로 흡입 항

원의 감작률 조사에서도 집먼지 진드기 다음으로 고양이 항

원의 감작률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7) 본 연구에서도 고양

이의 감작률이 다른 동물에 비해 높았으며 1990년 전후, 1998

년, 2016년에 높은 감작률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양성률은 낮

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반려 동물

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동물 항원의 감작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실제 감작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아 상기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 다양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퀴에 대한 감작률 연구도 생각보다 많

지 않다. Ko 등8)이 1980년대 10년간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작률을 조사하여 바퀴에 대한 양성률이 20% 정

도라고 보고하였고, Eun 등9)은 2003년 피부 단자 검사를 통

한 바퀴의 감작률이 약 30%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보고

하고 있다. 그 외 다른 연구에서는 40%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다.10) 상기 연구에서 바퀴에 대한 감작률이 상이한 것은 지

역 및 주거 환경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 감작률이 20%까지 정점을 이룬 

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 수목 화분 감작률이 집먼지 진드기 다음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작나무, 오리나무, 개암나무, 너도밤나

무, 참나무 모두 10%-15%였다. 이는 기존 여러 연구에서 발

표된 부산지역의 수목 화분 감작률이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았던 결과에 부합하며, 인근 지역인 울산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1-11) Sung 등1)은 1998년부터 부산지역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15년간 꽃가루에 대한 감작률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수목 화분의 감작률과 함께 잡초 

화분에 대한 감작률도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잡초 화

분의 경우 2008년 전의 환삼덩굴의 꽃가루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한점이 있지만, 2009년 이후에는 환삼덩굴의 꽃가루 

양이 쑥과 돼지풀보다 많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016년 이후 환삼덩굴이 쑥 화분과 함께 중요한 원인 알레르

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꽃가루에 대한 

감작률은 주기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추세

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목 화분 및 잡초 화분의 경우 Lee 등12)은 경기 남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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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알레르겐 변화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감작률이 

낮으나 1999년에 비해 2000년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감작률이 의미있게 높아진다고 하였고, 광주, 전남지역 알레

르기 환자 대상으로 흡입 항원에 대한 감작률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감작률은 변화가 없는 반

면, 수목 및 목초 꽃가루에 대한 감작률이 유의하게 증가함

을 보고하여,13)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서울 지역의 

소아 알레르기 감작률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집먼지 진드기 감작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물털이나 꽃가루, 곰팡이에 대한 감작

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4)

화분증의 경우 서로 다른 과의 화분들 사이 공통 항원성

에 의한 교차반응의 영향과 더불어,15) 연중 대기 꽃가루 양의 

정도에 따른 변화, 개인의 항원 노출 정도 및 방법에 따른 차

이에 따른 감작률의 변화도 있으므로, 이들 변화를 장기간 년

도별로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외래 

식물에 의한 국내 자생종의 분포 변화라는 생태계 및 환경적 

문제에 따른 화분증의 변화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검사 종류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섬유 항원의 경우 과거 부산 경남 지역의 섬유 공업의 활성

화로 목면의 감작률이 높은 양성률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

며 1990년 말 정점을 이룬 이후에도 15% 정도의 높은 감작

률을 보였으나 2007년 이후로 검사가 중단되어 아쉬운 면이 

있었다. 

이상으로 국내에서 지역별로 흡입 항원의 알레르기 감작

률을 조사 분석하여 보고한 연구는 많지만 조사 기간이 짧거

나, 조사 개체수가 많지 않거나, 단면 년도 비교 연구이거나, 

소아 또는 성인에 국한된 연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12,16) 본 

연구는 국내에서 특정 지역에서, 전연령에 걸친, 4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6000명에 달하는 장기간 대규모 알레르기 환

자를 대상으로 흡입 항원의 피부 반응 감작률을 조사하여 

장기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 또 이번 연구로 보면 과거에 많이 시행되었던 항원 검사

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최근 들어 새로 검사가 

진행된 항원도 있듯이 검사 종류에 대한 변화도 관찰할 수 

있었다. 최근 전국의 흡입 알레르기 항원의 감작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에서 한국인은 다양한 흡입 알레르기에 민감하

므로 소수의 알레르기 항원으로 감작률을 검사하는 것이 적

절하지 않으며 다양한 항원을 사용하여 검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였듯이,17) 시기에 따른 검사 항원 종류를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외 가속화되는 환경 오염과 지

구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꾸준한 탐구와 그들을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항원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특정 지역에서, 전 연령에 

걸친, 40년이상의 긴 기간 동안, 6000명에 달하는 장기간 대

규모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 항원의 피부 시험 감작

률을 조사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이번 연구로 보면 항원 검사 종류에 대한 변화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물

질과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항원의 개발 연구가 지

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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